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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계약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

이 난관에 부딪혔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맞바꾸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한 북한 업체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물물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

상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북측 계약 당사자인 인삼 회사는 유엔 제재 대 상인 노동당 39호

실 산하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측은 북측 인삼 회사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t)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에 물품 반·출입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달 취임

한 이 장관은 북한 맥주와 한국 쌀을 교환하는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교류를 재개하

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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